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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학령초기 아동의 방과 후 돌봄의 대안으로 주목 받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주목하여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인지, 언어, 사회정서 발달을 표준화된 검사 도구를 활용하여 측정하고, 발달 특성에 따라 유형을 

분석한 후에 가족, 학교 및 지역사회를 포괄하는 환경요인의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지역아

동센터를 이용하는 학령초기 아동과 주양육자 113쌍을 대상으로 발달검사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잠재프로파

일 분석과 이항로지스틱분석을 적용하여 발달 유형을 분석하고 영향요인을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지역아동센터

를 이용하는 학령초기 아동의 발달수준은 전반적으로 정상분포에 속하나 개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집단 내 발달 유형은 인지, 언어발달에서는 차이가 없었지만 사회정서 발달영역에서만 차이가 나타났으며, 집단

은 ‘사회정서발달 부진’(43.6%)과 ‘사회정서발달 정상’(56.4%)의 두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마지막으로, 발달 유형

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을 분석한 결과 주양육자의 우울수준이 낮고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아동

의 학교교우관계가 좋을수록, 주당 지역아동센터 이용시간이 길수록 ‘사회정서발달 정상’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

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단순히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아동의 발달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돌봄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회정서발달을 중점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아동을 둘러싼 다양

한 환경체계 간의 연계와 협업이 중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 서  론

맞벌이, 다문화, 한부모, 조손가족 등 다양

한 형태의 가족이 증가하면서 전통적으로 가

정 내에서 수행해오던 돌봄의 기능이 취약해

지고 있다. 이에 따라 아동 돌봄과 관련된 사

회적 책임 및 역할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2012년에 보육료 지원이 전 계층으로 

확대되고 아이돌봄 서비스나 시간제 보육 서

비스 등이 확충되면서 영유아기 아동을 대상

으로 하는 다양한 돌봄 서비스가 마련되고 있

다. 하지만 초등학교 학령기 아동의 돌봄을 

위한 지원책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방과 후 돌봄은 초

등 돌봄 교실, 지역아동센터, 방과 후 아카데

미 등을 통해 제공되고 있지만, 초등 돌봄 교

실과 방과후 학교는 교육부, 지역아동센터는 

보건복지부, 방과 후 아카데미는 여성가족부

로 각각 주관 부처가 달라서 체계적으로 일원

화 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상이 중복

됨에도 불구하고 각 기관 간의 연계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여전히 돌봄 사각지대와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이보람, 김현정, 김태종, 

김부열, 박혜준, 2018).

특히 초등학생 중에서도 일과시간이 일찍 

끝나는 저학년의 경우에 약 30.9%의 아동이 

방과 후에 하루 평균 1시간 이상 혼자 지내며 

돌봄 공백을 경험하고 있다(통계청, 2017). 초

등학교 저학년인 학령초기 아동의 경우 발달

특성상 여전히 돌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제공되고 있는 방과 후 돌봄 서비스는 

그 수요를 모두 충당하기에 부족한 실정이다

(조영희, 송혜림, 2009). 그래서 많은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들이 방과 후에 사설 학원을 이용

하고 있는데, 초등학교의 돌봄 교실이나 방과 

후 학교의 낮은 접근성, 부족한 운영시간, 운

영 프로그램의 낮은 질 등으로 인해 맞벌이를 

하는 학부모들이 사적인 비용을 들여서 학원

에 보낼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최효진, 2016). 

송혜림, 조영희, 정영금, 고선강과 김유경(2010)

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보육정책은 맞벌

이 부모들이 일과 가정의 균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반면에, 초등학교는 여

전히 전업주부 어머니를 전제로 가정과 학교

를 연계하기 때문에 맞벌이 가정의 생활양식

이나 돌봄 요구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이는 

결국, 아동의 돌봄 공백으로 이어진다고 지적

한다. 실제로 상당수의 맞벌이 가정 여성들은 

자녀가 영유아 시기일 때에는 종일제 보육서

비스를 이용하면서 일과 가정을 양립해 오다

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돌봄에 대한 어려

움을 느끼고 육아휴직을 하거나 일을 중단하

게 되는 경향이 높다(송혜림 등, 2010; 임혜정, 

2017).

이에 따라 정부는 ‘온종일 돌봄 체계’를 국

정과제로 선정하여 부모가 자녀의 돌봄 걱정 

없이 경제활동을 하며, 아이 역시 안전한 환

경에서 돌봄 받을 수 있도록 빈틈없는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온종일 돌

봄 체계 구축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안전

망을 강화하는 한편, 통합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김지환, 2018. 4. 4). 하지

만 초등학교 학령기 아동의 발달 특성과 양육

환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이는 실효성 있

고 지속가능한 정책을 설계하기 어렵다.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내의 돌봄이 필요

한 아동과 가족을 위해 돌봄을 제공하고 가정

과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를 연계하여 가족의 

건강성을 회복시키고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

는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

적인 지역사회 내 돌봄 기관이다. 1980년대부

터 지역사회 내에서 부모의 맞벌이와 부재, 

빈곤 등으로 방임되거나 사회적 자원이 부족

한 가정의 아동들을 위해 소규모로 운영되어 

오던 비영리 공부방이 2004년에 아동복지시설

로 법제화됨에 따라 지역아동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지역사회 내 저소득 가정, 학대

방임 가정, 한부모 조손 가정, 맞벌이 가정, 

다문화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아동

을 우선보호아동으로 선정하여 다양한 프로

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8a). 지역아동센터는 사회적 자원이 부족한 

가정의 아동들에게 제2의 가정으로서 물리

적 심리사회적 요구를 충족시켜 줄뿐만 아니

라(이보람 등, 2018) 아동을 포함한 가정이 건

강성을 회복하고 잘 기능할 수 있도록 돕는 

지지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아동청소년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8a). 이렇듯 지

역아동센터는 어떤 전달체계보다도 학령기 아

동 돌봄과 관련된 노하우를 많이 가지고 있으

며, 현재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의 성격이 온종일 돌봄 정책에서 제시

한 돌봄 서비스의 방향과도 일치한다. 따라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학령기 아동의 발달 

특성 및 양육환경,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의 영

향에 대해 살펴본다면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

로 제공된 돌봄 서비스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령기 아동과 가족의 돌봄 

요구를 명확하게 파악하여 온종일 돌봄 정책

의 세부 내용을 마련하는데 좋은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발달과 지

역아동센터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2011년

부터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 조사가 실시되었

고, 상당수의 연구가 이루어져 왔지만 이를 

통해 학령기 아동의 발달특성 및 양육환경, 

그리고 더 나아가 돌봄 요구를 파악하기에는 

몇 가지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먼저, 지역아

동센터 패널에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

동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이 제외되었다. 지역아동센터 통

계조사에 따르면 초등학생이 전체 이용아동의 

77%를 차지하는데, 그 중에서 초등학교 저학

년이 39.1%(40,390명)로 가장 많다(보건복지부, 

2018b). 앞서 언급했듯이 학령초기 아동은 발

달 특성상 성인의 돌봄이 필요한 연령임에도 

정규교육과정이 이른 시간에 끝나기 때문에, 

맞벌이 가정의 아동은 돌봄 공백을 경험할 위

험이 높고 방과 후 돌봄에 대한 수요와 요구

가 가장 높은 시기이다. 또한 이 시기의 적응

과 발달은 이후 학교 적응과 학업 성취에 중

요한 지표가 된다는 점에서 학령초기 아동들

에게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하

여 이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

가 있다. 둘째,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은 아동

의 자기보고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조사로서 

아동의 주관적 경험에 국한되며, 실제 발달 

특성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지역아

동센터 패널조사 이외에도 지역아동센터를 이

용하는 아동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왔지만, 



아동의 발달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객관적인 

발달검사를 적용하여 살펴본 연구는 이루어지

지 않은 실정이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패널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이루어진 지역아동센터 

아동에 대한 연구(김서현, 임혜림, 정익중, 

2017; 김지은, 정혜린, 박혜준, 이순형, 2017; 

정수지, 이순형, 2016)는 주로 센터 만족도나 

사회적 지지가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이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할 뿐 아동의 

발달특성을 심층적으로 살펴보지 않았다. 마

지막으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발

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만한 다양한 환경체

계(가정, 또래, 학교, 지역사회)를 고려한 연구

들(김현정, 최은영, 2014; 방수민, 김경근, 2017; 

송유미, 이선자, 2016)이 존재하지만, 각 환경

요인의 어떠한 특성이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지 포괄적으로 살펴보지 못했다는 제한

점이 있다. 학령 초기 아동의 인지, 언어, 사

회정서발달 및 문제행동은 서로 긴밀하게 연

관되어 있기 때문에 발달 전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또한 아동의 발달은 가족, 학교 및 

지역사회 환경의 영향을 받으며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양한 발달영역과 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요인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의 제한점을 보완

하여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초등학교 저학

년 아동의 인지, 언어, 사회정서 발달 특성을 

표준화된 발달검사 도구를 적용하여 객관적으

로 파악하고, 다양한 환경요인의 영향력을 분

석하기 위해 아동과 주양육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적인 조사를 바탕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사람 중심적 분석방법(person-centered 

analysis)인 잠재프로파일 분석(latent profile 

analysis, LPA)을 적용하여 지역아동센터를 이용

하는 학령초기 아동 집단에서 다양하게 나타

날 수 있는 발달 유형을 파악하고, 그 발달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의 특성을 통

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사람 중심적 분석

방법은 변수 중심적 분석방법과 달리 개인의 

특성에 관심을 기울이고 모집단 내의 이질성

을 허용하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학령초기 아동 집단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

한 발달 유형을 추정하고, 발달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환경요인 역시 각각의 유형별로 

다르게 작용한다는 가정을 충족시킬 수 있다

(Bergman & Magnusson, 1997).

특별히,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의 

약 80%이상이 맞벌이, 다자녀, 저소득, 한부

모 조손 가정, 그리고 다문화 가정과 같이 

돌봄에 공백이 생길 위험이 높은 우선보호아

동이라는 점을 감안하여(지역아동센터중앙지

원단, 2013) 취약계층 가정이 가질 수 있는 가

족 내 특성이 아동 발달전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아동은 부모의 사

회경제적 지위와 가족환경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Hopson & Lee, 2011), 어머니는 양육환경

을 조성하고 아동과 많은 시간을 상호작용하

기 때문에 가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어머

니의 심리사회적 특성은 아동 발달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Benasich & 

Brooks-Gunn, 1996). 먼저, 가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경제적으로 취약한 가정의 아동들은 심리적으

로 위축되어 있으며 우울하거나 과잉행동 등

의 문제행동을 보이는 경향이 높고, 다양한 

인지적 자극을 받지 못해서 인지발달 및 학업



성취에도 어려움을 겪는다(김광혁, 최성만, 

2013; 정익중, 권은선, 박현선, 2011; Odgers et 

al., 2012). 이혼이나 경제위기로 인한 가족해체

로 한부모 가정이나 조손가정이 증가하고 있

는데, 한부모 조손가정 역시 경제적 어려움

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윤홍식, 2003; 주소희, 

이경은, 권지성, 2009) 돌봄의 부재로 인해 아

동들이 낮은 자아 존중감, 우울이나 불안 등

의 문제, 학교생활적응문제 등을 경험할 가능

성이 높다(송다영, 성정현, 한정원, 2003; 이정

이, 최명선, 2007; 홍순혜, 2004). 또한 2000년

대 이후에 결혼이민 여성이 급증하면서 다문

화 아동에 대한 연구도 많이 이루어져 왔는데, 

상당수의 연구들은 다문화 아동의 언어발달의 

어려움, 학습부진 문제, 낮은 자아 존중감 및 

심리적 위축 등을 보고한다(강지현, 여태철, 

김재철, 김지현, 임진영, 2013; 안혜령, 이순형, 

2009; 정해영, 정옥분, 2011; 조혜원, 2015; 황

선영, 2013).

한편 어머니의 심리사회적 특성으로는 어머

니의 정신건강과 사회적 관계가 주요하게 논

의된다. 어머니가 심리적으로 취약할 경우에 

자녀는 어머니와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지 

못해 인지발달의 기회를 놓치고(Goldsmith & 

Rogoff, 1997), 자아존중감 및 사회적 유능감을 

긍정적으로 형성하기 어려우며(Conger, Ge, 

Elder, Lorenz, & Simons, 1994) 정서조절 문제를 

갖게 될 경향이 높아진다(Waters & Sroufe, 

1983). 어머니의 심리사회적인 취약성으로 주

로 우울이 언급되는데, 우울한 어머니는 그렇

지 않은 어머니와 비교했을 때 양육과 관련된 

행동에서 자녀의 요구에 덜 반응적이고, 적대

적이거나 회피적이며 자녀와의 상호작용에 적

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경향이 높아서 결과

적으로 자녀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

게 된다(Campbell, Chon, & Meyers, 1995). 반면

에 어머니의 사회적 관계는 주로 어머니가 주

관적으로 인식하는 사회적지지 수준으로 살펴

보는데, 사회적 지지는 어머니의 역할이나 자

녀를 대하는 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Bronfenbrenner, 1979), 우울이나 불안, 

스트레스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완화시켜주

며 양육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보

호요인으로 지적된다(박희진, 문혁준, 2013; 

Belsky, 1984). 특히 지역아동센터를 주로 이용

하는 취약계층가정 어머니의 경우, 자신에게 

부족한 자원을 보충시켜줄 주변 사람들로부터

의 지지가 매우 중요한 보호요인이 될 수 있

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가정환경 요인으로 

다문화 가정여부, 양부모와의 동거여부, 맞벌

이 가정여부, 다자녀 가정 여부, 주양육자의 

사회경제적 지위, 주양육자의 우울과 사회적 

지지를 조사하여 가정환경 요인과 주양육자의 

심리사회적 특성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취약계층의 아동 발달에 대한 선행연구 들

은 주로 아동의 인지 및 언어발달저하, 문제

행동의 증가, 학교생활의 부적응 등과 같은 

부정적인 발달 결과를 주로 보고하고 있다. 

하지만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보호요인

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취약계층 아동의 

보호요인에 대해 탐색한 선행연구들은 성별이

나 연령과 같은 개인 내적인 요인(Baydar & 

Brooks-Gunn, 1991; Reivich & Shatté, 2002), 가

족의 사회경제적 지위나 주양육자의 심리사



회적 건강과 같은 가족 요인(Constantine & 

Benard, 2001; Petterson & Albers, 2001), 또래

나 교사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Criss, Pettit, 

Bates, Dodge, & Lapp, 2002), 그리고 지역아동

센터와 같은 지역사회요인(최윤정, 이시연, 권

현진, 2004; Lamb, 1998)의 영향력을 살펴보았

다. 취약계층 아동이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만한 위험요인을 많이 가지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게 발달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가진 강점과 회복탄력성(resilience)이 발

휘되어야 한다. 그런데 회복탄력성은 가정, 학

교, 지역사회와 같이 아동이 속한 환경에서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일상적인 경험으로부터 

발휘되고(Masten, 2001), 환경 속에 가용할 만

한 자원이 많이 존재하거나 타인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음으로서 촉진되고 효과적으로 발

현될 수 있다(Benard, 1991; Lerner & Benson, 

2003).

초등학교에 다니는 학령기 아동의 경우, 학

교에서 규칙적으로 보내는 일상의 경험이 회

복탄력성의 자원이 될 수 있다. 학령기 아동

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이나 과제수행을 

통해 성취감을 느끼고 근면성을 획득하며 긍

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하게 된다(Erikson, 

1950). 또한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다양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또래집단의 행동기

준과 태도, 가치관을 배우며 또래집단의 승인

을 받음으로써 자아존중감을 갖는다(Rubin et 

al., 2015). 따라서 학교 내에서 지지적이고 친

밀한 관계를 맺고, 다양한 성취경험을 하며 

소속감을 느끼는 것은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보호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학

교생활적응을 변수로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

막으로, 지역사회의 보호요인으로서 지역아동

센터는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제 2의 가정으로

서 소속감과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공간이며 

긍정적이고 유의미한 상호작용의 기회를 제공

한다(김용희, 2009; 이보람 등, 2018). 지역아동

센터에서 경험하는 긍정적 상호작용과 유대감

은 학교적응과 문제행동 감소에 영향을 미치

며 학습동기 및 학업성적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김선미, 2006; 김현주, 2010). 

따라서 지역아동센터를 통해 돌봄을 경험한 

아동들이 개인 내적인 특성이나 가정환경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발달에 긍정적인 결과를 

보인다면,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제공된 

돌봄 서비스의 효과를 확인하여 온종일 돌봄 

체계의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이 연구에서는 지역아동센터를 이

용하는 학령초기 아동의 언어, 인지, 사회성 

발달을 표준화된 검사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

한 후, 각 영역에 대한 발달 점수를 바탕으로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적용하여 발달 유형에 

따라 집단을 나누고 집단별 발달 특성을 살펴

보고자 한다. 그리고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환경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를 바

탕으로 아동 개인 특성, 가정환경, 학교환경, 

지역사회환경과 관련된 변수를 선정하여 영향

요인을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연구문제

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학령

초기 아동의 발달 수준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학령

초기 아동의 발달 특성에 따라 분류한 집단의 

수와 각 집단별 발달 특성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학령



초기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

은 무엇인가?

. 연구방법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학령초기 아동의 

발달 실태와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경기

도 OO시에 위치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초등학교 1-3학년 아동과 주양육자 133

쌍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표본크기는 Cohen(1992)

의 G.Power값을 고려하여 검증력 .08, 유의도 

수준 .05, 중간정도의 효과크기를 기준으로 정

하였다.

연구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133명의 아동은 남아 73명(54.9%), 여아 

60명(45.1%)이었으며, 학년별로는 1학년 44명

(33.1%), 2학년 43명(32.3%), 3학년 46명(34.6%)

이었다. 조사에 참여한 133명의 주양육자는 

아동의 어머니가 109명(81.8%), 아버지 12명

(9.1%), 조모 11명(8.3%), 조부 1명(0.8%) 순이

었으며, 주양육자의 학력은 중졸이하 27명

(20.3%), 고졸 60명(45.1%), 초대졸 이상 36명

(27.1%)이었다. 가족의 형태는 부모와 자녀만

으로 구성된 가족이 81가구(60.9%), 부모, 조부

(모), 자녀로 구성된 가족이 13가구(9.8%)였다. 

즉, 부모가 모두 있는 가정은 총 94가구로 

70.7%였다. 아버지나 어머니 둘 중 한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은 26가구(19.5%), 한부모, 

조부(모), 자녀로 구성된 가족은 9가구(6.8%), 

그리고 조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은 4가

구(3.0%)였다. 이중 다문화가정은 58가구(43.6%)

였고, 73가구(59.3%)는 맞벌이 가정이었다. 총 

자녀수는 평균 2.21명이고, 월평균 가구소득은 

특성 구분 수 (%) 특성 구분 수 (%)

아동 성별
남아  73 (54.9)

아동 학년

1학년 44 (33.1)

2학년 43 (32.3)
여아  60 (45.1) 3학년 46 (34.6)

주양육자

어머니 109 (81.8)

주양육자

학력

중졸이하 27 (20.3)

아버지 12 (9.1) 고졸 60 (45.1)

조모 11 (8.3) 초대졸 이상 36 (27.1)

조부 1 (0.8) 결측 10 (7.5)

가족형태

양부모가족 81 (60.9) 다문화가정 58 (43.6)

양부모확대가족 13 (9.8)
맞벌이가정 73 (59.3)

한부모가족 26 (19.5)
총 자녀수 M (SD) 2.21 (0.73)

한부모확대가족 9 (6.8)

월평균 가구소득 M (SD) 279.05 (137.68)조손가족 4 (3.0)



279.05만원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아동과 주양육자를 쌍으로 조사

하였는데, 조사내용은 아동발달과 발달에 영

향을 미치는 환경요인 2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아동대상으로 실시한 발달검사는 표

준화된 검사도구를 이용하여 인지, 언어 수행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사회정서발달은 또래들

과 어울리는 사회적 상황에서 아동을 관찰하

는 성인이 더 객관적으로 보고할 수 있을 것

이라 판단하여 지역아동센터 생활복지사에게 

아동의 사회적 기술과 문제행동을 평정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발달환경에 대한 정보는 주양

육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조사하였다. 학

령초기 아동이 자기보고식 설문조사를 직접 

읽고 기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

하여 조사원이 일대일로 문항을 읽어주고 리

커트 척도를 시각화하여 만든 응답판을 사용

하여 면접을 통해 조사하였다. 주양육자를 대

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는 주양육자의 인구사

회학적 특성과 우울 및 사회적 지지와 같은 

심리사회적 특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한국어 능력 수준에 따라 자기보고가 어려운 

외국인 부모의 경우는 아동설문조사 진행방식

과 동일하게 조사원이 구두로 문항을 읽어주

고 리커트 척도 응답판을 활용하여 응답하도

록 하였다.

이 연구는 한국개발연구원 생명윤리위원회

이 심의를 거쳐 최종승인을 받은 후에 실시되

었으며(IRB No. KDIS IRB 2016-03), 연구자들

은 연구설계 단계에서부터 자발적 참여, 고지

된 동의, 비밀보장, 연구 참여에 대한 보상, 

자료의 저장 및 보관 등과 관련된 연구 윤리

를 지키고자 노력하였다. 연구 동의서에 명시

한 바와 같이 심리검사나 설문지 응답 도중에 

원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연구 참여 거부 의사

를 밝힐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연구진들은 거부

의사를 존중하여 조사를 중단하였다. 또한 개

별 아동의 검사결과는 로젠탈 효과(선생님의 

기대심리와 학생의 부응심리)를 감안하여 지

역아동센터의 센터장과 생활복지사에게 제공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아동의 주양

육자가 아동의 발달 검사 결과를 요구할 경우

에만 자료를 제공하였다.

이 연구에서 아동발달과 발달에 영향을 미

치는 발달환경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사용한 

도구의 정보는 표 2와 같다.

아동발달

아동 발달 영역은 언어, 인지, 심리, 신체, 

사회성으로 세분화 할 수 있는데 이 연구에서

는 언어, 인지, 사회정서 발달을 중심으로 살

펴보았다. 인지 발달은 한국 웩슬러 아동지능

검사, 언어 발달은 한국어 수용 표현 어휘력 

검사, 사회정서 발달은 한국어판 사회적 기술 

척도와 아동 청소년 행동평가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아동의 언어 및 인지발달 검사는 

아동학 전공자 11명이 수행하였으며, 사회정

서 발달은 사회적 상황에서 아동을 오랜 기간 

관찰했던 사람이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

문에 지역아동센터 생활복지사가 측정하였다. 

측정도구별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 웩슬러 아동지능검사.  학령초기 아동

의 인지능력 평가를 위해 한국 웩슬러 아동지

능검사-4판(Korean-Wechsler Intelligence Scale for 

Children-Forth Edition, K-WISC- )(곽금주, 오상

우, 김청택, 2011)을 사용하였다. K-WISC- 는 

만 6세부터 16세 11개월 아동을 대상으로 하

며 하위 4개 지표(언어이해, 지각추론, 작업기

억지표, 처리속도)와 주요 소검사 10개, 보충 

소검사 5개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언

어이해 측정에는 공통성, 어휘, 이해, 지각추

론에는 토막짜기, 공통그림찾기, 행렬추리, 작

업기억에는 숫자, 순차연결, 처리속도에는 기

호쓰기, 동형찾기가 사용된다. 주요 소검사를 

실행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 소검사를 실시하

는데 전체에서 최대 2개의 보충 소검사만 사

용가능하다. 보충 소검사로 언어이해는 상식, 

단어추리, 지각추론은 빠진곳찾기, 작업기억은 

산수, 처리속도의 선택이 가능하다. 4개의 지

표별 점수는 아동이 획득한 원점수의 합을 아

동의 생활연령에 맞게 표준화시킨 환산점수가 

사용되었으며, 점수의 범위는 40-160점이다.

한국어 수용 표현 어휘력 검사.  아동의 

언어발달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김영태, 홍경

훈, 김경희, 장혜성과 이주연(2009)이 개발한 

수용 표현 어휘력 검사(Receptive & Expressive 

Vocabulary Test, REVT)를 사용하였다. REVT는 

2세 6개월부터 만16세 아동의 수용 및 표현어

휘력을 측정하며, 각각 185개의 문항으로 구

성되어 있다. 검사는 표현어휘부터 진행되는

데 이 때, 연령단계가 2-4세, 5-6세, 7-9세, 

10-12세, 13세 이상으로 구분되어 있어 생활연

구분 내용 대상 및 방법 도구

아동

발달 

인지발달 아동 수행검사 K-WISC-

언어발달 아동 수행검사 REVT

사회정서발달 생활복지사 평정 SSRS, TRF

발달

환경

아동 개인 

특성
성별, 학년 주양육자 설문조사 연구진 작성

가정환경

요인

가족유형, 총 자녀수,

부모학력, 가구소득
주양육자 설문조사 연구진 작성

주양육자 우울 주양육자 설문조사 Kessler 등(2002)

주양육자 사회적지지 주양육자 설문조사 이봉주 등(2009)

학교환경

요인

학습활동, 학교규칙, 

교우관계, 교사관계
아동 설문(면접)조사

민병수(1991)의 문항을

수정 보완한 

아동청소년패널조사 문항

지역사회

환경요인 

지역아동센터 이용 만족도,

주당이용시간
주양육자 설문조사

지역아동센터

패널조사 문항



령 기준의 시작문항에서부터 시작한다. 그 다

음으로 수용어휘를 검사할 때는 표현어휘에서 

확립된 기초선 문항부터 검사를 진행한다. 수

용 및 표현어휘 모두 원점수가 사용되었으며 

가능한 점수의 범위는 0-185점이다.

한국어판 사회적 기술 척도.  Gresham과 

Elliott(1990)의 사회기술평정척도(Social Skill 

Rating System, SSRS) 교사용을 차영남(2015)이 

번안한 SSRS-S 교사용을 사용하였다. SSRS의 3

개 하위 영역으로는 사회적 기술, 문제행동, 

학업능력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기

술 척도만을 사용하였다. SSRS-S의 하위 요인

은 협동성, 자기주장, 자아통제로 각 10문항씩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3점 리커트 척

도를 사용하여 각 문항의 기술된 내용을 아동

이 얼마나 자주 보이는가를 평가하였으며, 하

위 영역 별 합산 점수를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이 하위 영역별 사회적 기술을 

잘 발달시켰음을 의미하며, 가능한 점수의 범

위는 0-30점이다. 문항 예시로는 ‘친구와 의견 

충돌 시 잘 참는다.’, ‘숙제를 잘 한다.’, ‘여러 

사람들과 잘 어울린다.’가 있다. 지역아동센터 

생활복지사가 평정한 SSRS의 사회적 기술 척

도의 Cronbach’s α값은 .93이다.

아동 청소년 행동평가척도.  Edelbrock과 

Achenbach(1984)가 개발한 아동 청소년 행동

평가척도(Child Behavior Check List: Teacher 

Report Form for Ages, TRF)을 국내에서 표준화

한 검사를 사용하였다. TRF는 문제행동척도와 

적응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제행동은 하위 

3개 요인(증후군, DSM 진단, 문제행동특수)이 

있다. 문제행동은 총 120문항의 3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아동이 해당 문제행동을 얼

마나 자주 보이는지 평가하였으며, 점수가 높

을수록 문제행동을 자주 행하는 것을 의미한

다. 본 연구에서는 문제행동 하위 척도 중 문

제행동 증후군 원점수만을 선택하여 사용하였

으며, 문제행동 증후군은 불안우울, 위축우울, 

신체증상, 사회적미성숙, 사고문제, 주의집중

문제, 규칙위반, 공격행동, 기타문제의 총 9개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발달환경

주양육자의 우울.  주양육자의 우울을 측정

하기 위해 Kessler 등(2002)의 우울 척도(K6)를 

사용하였다. 해당 척도는 5점 리커트 척도로 

전체 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감이 높음을 뜻한다. 점수의 범

위는 6-30점으로 6-13점은 정상수준, 14-18점은 

경도 우울, 19-30점은 중도 우울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전체 합산 점수를 사용

하였다. 우울 척도의 Cronbach’s α값은 .91이다.

주양육자가 지각한 사회적지지.  한국아동

청소년 종합실태조사에서 주양육자가 지각한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이봉주 등(2009)

이 개발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4점 리커트 척

도의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

을수록 주양육자가 지각한 사회적지지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하위 문항은 ‘용돈, 생활비 

등의 경제적 도움을 받는다’, ‘의논, 푸념 상대 

등 정서적 도움을 받는다’, ‘가사, 집 봐주기, 

간병 등 생활의 도움을 받는다’, ‘육아, 교육 

등에 관한 정보를 받는다’이다. 전체 문항에 



대한 평균점수가 사용되었으며, Cronbach’s α값

은 .56이다.

학교생활적응.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은 민

병수(1991)가 제작한 초등학생용 학교생활적응 

척도의 문항을 수정 보완한 아동청소년패널

조사의 문항(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7)을 

사용하였다. 학교생활적응의 하위요인은 학습

활동, 학교규칙, 교우관계, 교사관계이며 각 5

문항씩 4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도록 구성되

어 있다. 학습활동은 학습과 관련된 활동에 

잘 참여하는지 묻는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학교규칙은 학교에서의 규칙을 잘 준수하는지, 

교우관계와 교사관계는 학교에서 또래나 교사

와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 묻는 문항으

로 이루어져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으

로 학교생활에 적응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

도록 점수는 역산처리 하였다. 학교생활적응 

척도의 Cronbach’s α는 전체 .85, 학습활동.78, 

학교규칙 .73, 교우관계 .63, 교사관계 .81이다.

지역아동센터 이용 만족도.  지역아동센터 

만족도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2)에서 수

행한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 조사 문항을 참

고하여 만든 질문에 대해 주양육자가 응답하

였다. 총 4개 문항의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지역아동센터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하위 문항으로는 

‘활동이나 내용에 대한 만족도’, ‘선생님에 대

한 만족도’, ‘시설과 주변 환경에 대한 만족

도’, ‘전반적 만족도’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전체 문항에 대한 평균점수를 사용하였다. 지

역아동센터 만족도 척도의 Cronbach’s α값은 

.89이다.

주당 지역아동센터 이용시간.  주양육자용 

설문지를 통해 지역아동센터의 이용시간에 대

해 살펴보았다. 하루 평균 이용시간을 평일(학

교 가는 날)과 주말 및 공휴일(학교 가지 않는 

날)로 구분하여 물어보았다. 응답자는 개방형 

질문에 시간 및 분 단위로 답을 기입하였고, 

분석에서는 응답을 바탕으로 [평일 하루 평균 

이용시간×5 + 휴일 하루 평균 이용시간×2]로 

코딩하여 사용하였으며, 이용시간 단위는 시

간으로 설정하였다.

연구문제에 대한 검증을 위해 수집된 자료

는 PASW 20.0과 MPLUS 7.0 프로그램을 이용

하여 분석하였다. PASW 20.0을 사용하여 연

구대상의 구성과 일반적인 특성에 대한 빈도

와 백분율을 구하였고, 발달수준과 양육환경

에 대한 다양한 변수의 전반적인 경향을 살

펴보기 위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알아보았

으며, 각 척도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Cronbach’s α를 계산하였다. 또한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통해 집단 분류를 한 후, 집단별 특성

을 파악하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고, 주요 변

인들의 기술통계와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환경요

인 가운데 발달 유형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하기 위하여 이항로지스틱 회귀분

석(binary 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MPLUS 7.0 프로그램은 학령초기 아동의 

발달 유형에 따른 잠재프로파일 분석(latent 



profile analysis, LPA)을 위해 사용하였고, 데이

터의 결측값은 결측값은 완전정보최대우도값 

(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FIML)으로 

추정하였다. 잠재프로파일 분석은 문항에 대

한 반응 패턴에서 이질적인 잠재집단을 발견

하는데 유용한 분석 방법으로(Pastor, Barron, 

Miller, & Davis, 2007), 최종 모형 선택을 위한 

준거로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 Akaike, 

1974), BIC(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Schwarz, 

1978), Entropy와 ALMR(adjusted-Lo-Mendell- 

Rubin)의 p-value값을 고려하였다. AIC와 BIC는 

값이 작을수록 더 적합한 모형임을 의미하며

(Nylund, Asparouhov, & Muthén, 2007), Entropy

의 값은 0-1사이로 1에 가까울수록 계층분류

에 오류가 적음을 뜻하고(Muthén & Muthén, 

2000) 0.8이상이면 좋은 값이라고 평가한다

(Clark, 2010). ALMR은 k-1개의 집단과 k개 집

단 모형을 비교하는 통계적 검증 절차로, 

p-value가 .05보다 작을 경우 k개 집단이 k-1개 

집단보다 더 낫다고 해석할 수 있다(Lo, 

Mendell, & Rubin, 2001). 마지막으로 통계분석

을 통해 도출된 각 잠재계층을 구성하는 개인

의 수가 적절한지, 계층의 특성이 그래프 상

에서 잘 구분되는지, 각 계층의 분류율이 1%

이상이 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최

적의 모형을 결정해야 한다(Jung & Wickrama, 

2008; Muthén & Muthén, 2000)

. 결과 및 해석

인지발달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학령초기 아동의 

인지발달은 한국웩슬러 아동지능검사(K-WISC-

)의 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조사대상 

아동의 전체 IQ 점수 평균은 94.23으로 평균

범위에 해당하였다. 네 가지 하위지표별 평균

을 살펴보면, 언어이해 94.52점, 지각추론 

102.00점, 작업기억 94.89점, 처리속도 90.71점

으로 모두 K-WISC에서 제시하는 평균 범위(90

점~109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WISC-IV의 판정기준에 따라 조사 대상 

아동의 인지발달 수준을 ‘매우 낮음’, ‘경계

선’, ‘평균 하’, ‘평균’, ‘평균 상’, ‘우수’, ‘매우 

우수’ 등 7개 수준으로 분류한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전체 IQ 점수의 분포를 살펴보면 

‘평균 하’, ‘평균’, ‘평균 상’에 전체 아동의 

79.7%(106명)가 해당하였다. ‘경계선’ 및 ‘매우 

낮음’에 해당되는 아동이 각각 11.3%(15명), 

6.0%(8명)인 반면, ‘우수’에 해당하는 아동은 

3.0%(4명)이고 ‘매우 우수’에 해당하는 아동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상 분포의 

비율에 따르면 ‘평균 하’, ‘평균’, ‘평균 상’에 

82.2% 아동이 속하며 ‘우수’, ‘매우 우수’에 해

당하는 아동의 비율이 8.9%인 것과 비교하였

을 때, 조사대상 아동의 인지발달 수준은 낮

은 편임을 알 수 있다. 지표별로 살펴보면, 조

사 대상 아동의 점수는 대체로 ‘평균 하’, ‘평

균’, ‘평균 상’ 수준에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

었다. 이 중 지각추론 지표에서 ‘우수’ 및 ‘매

우 우수’에 해당하는 아동이 각각 10.5%(14명), 

3.0%(4명)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나, 지표 

간 비교에서 높은 수준에 속하는 아동이 많을 

뿐만 아니라 정상 분포와의 비교에서도 우수



한 수행을 보였다. 반면 처리속도의 경우 ‘경

계선’ 및 ‘매우 낮음’에 속하는 아동의 비율이 

각각 13.5%(18명), 10.5%(14명)로 4개 지표 중 

가장 높았으며, 정상 분포와의 비교에서도 더 

많은 아동이 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각추론 검사는 처리속도와의 관련성이 낮

으며 비언어적 추론 능력을 반영하는 지표로

서 유동적 지능(fluid intelligence)을 측정하는 검

사이다(오상우, 오미영, 김선희, 2016). 유동적 

지능(fluid intelligence)과 결정적 지능(crystallized 

intelligence)은 Cattle-Horn이 제안한 지능의 구

성요소로서(Carroll, 1993), 유동적 지능은 문화

적 영향이나 교육에 영향을 받지 않는 선천적

인 능력을 의미하는 반면에 결정적 지능은 문

화적 경험과 교육에 의해 획득되는 능력을 의

미한다. 즉, 연구결과 다른 3개 지표에서 인지

발달 수준이 낮은 아동의 비율이 대체로 높기

는 하지만, 획득된 지식에 의존하지 않는 추

론이나 이해 능력에서는 조사 대상 아동의 수

준이 뒤처지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조사 대상 

아동이 초등학교 저학년임을 고려하였을 때, 

이후 성장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교육 환경의 

질이 앞으로의 인지 발달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언어발달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학령초기 아동의 

언어발달은 수용 표현어휘력 검사(REVT) 결

과를 통해 살펴보았다. REVT 결과를 통하여 

아동의 어휘 발달 정상성을 판별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수용어휘력과 표현어휘력에서 ‘정상

발달’ 이상에 해당하는 아동이 각각 66.6%(88

명), 71.4%(95명)로 대부분이었다. 표준정규분

표에서 68%가 정상범위에 해당하는 것과 비

교했을 때 수용어휘력은 비슷한 수준, 표현어

휘력은 약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1표준

편차 이상에 해당하는 ‘약간 우수’ 및 ‘매우 

우수’에 해당하는 비율만을 살펴보면 수용어

휘력 17.4%(23명), 표현어휘력 23.3%(31명)로 

상당히 높은 비율의 아동이 우수한 수준에 속

해 있었다. 그러나 1표준편차 미만에 해당

하는 ‘발달지체’ 및 ‘약간 지체’에 해당하는 

구분
질적 분류

N
매우낮음 경계선 평균하 평균 평균상 우수 매우우수

전체IQ 8(6.0) 15(11.3) 25(18.8) 64(48.1) 17(12.8) 4(3.0) 0(0.0) 133(100.0)

언어이해 4(3.0) 17(12.8) 23(17.3) 69(51.9) 15(11.3) 4(3.0) 1(0.8) 133(100.0)

지각추론 1(0.8) 10(7.5) 23(17.3) 57(42.9) 24(18.0) 14(10.5) 4(3.0) 133(100.0)

작업기억 6(4.5) 12(9.0) 32(24.1) 62(46.6) 16(12.0) 5(3.8) 0(0.0) 133(100.0)

처리속도 14(10.5) 18(13.5) 31(23.3) 59(44.4) 5(3.8) 4(3.0) 2(1.5) 133(100.0)

주. 판정기준(정상 분포 비율): [매우 낮음] 69점 이하(2.2%), [경계선] 70점 이상 79점 이하(6.7%), [평균 하] 

80점 이상 89점 이하(16.1%), [평균] 90점 이상 109점 이하(50%), [평균 상] 110점 이상 119 이하(16.1%), 

[우수] 120점 이상 129점 이하(6.7%), [매우 우수] 130점 이상(2.2%)



아동 또한 수용어휘력 33.3%(44명), 표현어휘

력 28.5%(38명)로 정상 분포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비율로 나타나, 언어 발달에서 지체를 

보이는 아동 또한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REVT 결과를 통해 조사 대상 아동의 언어 발

달에는 개인차가 크게 나타났으며, 정상 분포

에 비해 우수한 집단과 발달지체를 보이는 집

단의 비율이 모두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사회정서발달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학령초기 아동의 

사회정서발달은 사회적 기술과 문제행동에 대

한 교사의 평가를 바탕으로 살펴보았다. 각 

척도에 대한 발달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회적 기술.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학

령초기 아동의 사회적 기술은 생활복지사가 

평정한 교사용 사회기술평정척도(SSRS)의 하위 

척도인 사회적 기술 척도 점수로 살펴보았다. 

이 척도는 3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하위요인의 점수는 3점 만점에 협동성 2.09

점, 주장성 2.06점, 자기조절 2.04점, 사회적 유

능감 전체 2.07점으로 보통 이상인 것으로 나

타났다.

문제행동.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학령

초기 아동의 문제행동 수준은 국내 표준화된 

교사용 아동 청소년 행동평가척도(TRF)를 사

용하여 측정하였다. 문제행동증후군 척도를 

구성하는 소척도별 검사 결과를 표 6에 제시

하였다. 문제행동 점수를 규준집단과 비교했

을 때, 정상으로 분류된 아동의 비율이 85.0~ 

94.0% 정도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준임상 

및 임상집단에 해당하는 아동의 비율은 기타

문제(6.0%), 규칙위반(6.8%) 척도에서 가장 낮

구분
결과판정

N
발달지체 약간지체 정상발달 약간우수 매우우수

수용어휘력 19(14.4) 25(18.9) 65(49.2) 18(13.6) 5(3.8) 132(100.0)

표현어휘력 18(13.5) 20(15.0) 64(48.1) 13(9.8) 18(13.5) 133(100.0)

주. 판정기준: [발달지체] 평균으로부터 -2표준편차 이하 [약간 지체] -1표준편자와 -2표준편차 사이 [정상

발달] -1표준편차와 1표준편차 사이 [약간 우수] 1표준편차와 2표준편차 사이 [매우 우수] 2표준편차 이상

구분 최소값 최대값 M(SD) N(%)

협동성 1.00 3.00 2.09(.46) 133(100.0)

주장성 1.00 2.90 2.06(.37) 133(100.0)

자기조절 1.10 2.90 2.04(.41) 133(100.0)

전체 1.07 2.73 2.07(.36) 133(100.0)



았고, 주의집중 문제(15.1%)와 사회적 미성숙

(15%) 척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소척도별로 원점수 평균을 한국판 TRF 초

등학생 규준 집단의 평균(오경자, 김영아, 

2010)과 비교한 결과, 신체증상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의 평균점수

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격행동

(2.35점)과 주의집중문제(4.14점)에서 지역아동

센터 이용아동의 점수가 규준 집단의 점수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학령초기 아동의 

발달특성에 따른 잠재집단의 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실시하였다. 잠

재프로파일 분석을 위해 인지발달은 언어이해

를 포함한 4개의 하위 지표 점수를, 언어발달

은 수용어휘력과 표현어휘력의 2개 지표 점수

를, 사회정서 발달에서는 사회적 기술의 3가

지 하위 지표, 문제행동의 9가지 지표 점수를 

모두 투입하였으며, 각 발달영역에 대한 척도

가 다르기 때문에 표준화점수로 환산한 후 분

석을 진행하였다.

잠재프로파일 분석 결과, 표 7에 제시한 것

과 같이 잠재계층의 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다

양한 적합도 지수를 비교하였다. 잠재계층수

가 증가할수록 AIC와 ABIC값이 줄어들었고, 

Entropy 값은 2개에서 3개로 넘어갈 때 감소하

구분
결과분류

N(%)
원점수

M(SD)

규준집단

M(SD)정상 준임상 임상

 내재화 척도

   불안/우울 119(89.5) 6(4.5) 8(6.0) 133(100.0) 3.39(3.88) 2.57(3.27)

   위축/우울 121(91.0) 9(6.7) 3(2.3) 133(100.0) 1.89(2.41) 1.56(2.44)

   신체증상 123(92.5) 8(6.0) 2(1.5) 133(100.0)  .59(1.27) .61(1.38)

 외현화 척도

   규칙위반 124(93.2) 6(4.5) 3(2.3) 133(100.0) 1.68(1.99) 1.33(2.26)

   공격행동 118(88.7) 11(8.3) 4(3.0) 133(100.0) 6.18(6.65) 3.80(5.85)

 기타 척도

   사회적미성숙 113(85.0) 12(9.0) 8(6.0) 133(100.0) 3.22(3.19) 1.77(2.60)

   사고문제 116(87.2) 13(9.8) 4(3.0) 133(100.0)  .98(1.61) .62(1.40)

   주의집중문제 113(85.0) 13(9.8) 7(5.3) 133(100.0) 10.57(9.54) 6.43(8.27)

   기타문제 125(94.0) 8(6.0) 0(0.0) 133(100.0) 1.03(1.21) 0.95(1.42)

주 1. 분류기준: [임상범위] T점수 70(백분위 98)이상, [준임상범위] T점수 65(백분위 93)이상, T점수 70미만

주 2. 규준집단 평균은 아동 청소년 행동평가척도 매뉴얼(오경자, 김영아, 2010)에서 발췌



잠재

계층수
AIC ABIC Entropy

ALMR LR test 

p-value

잠재계층분류빈도(%)

1 2 3 4

1개 6844.972 6835.152

2개 6041.091 6021.178 0.968 .0001
58

(.44)

75

(.56)

3개 5874.906 5844.901 0.961 .6986
39

(.29)

48

(.36)

46

(.35)

4개 5804.215 5764.116 0.970 .7489
50

(.38)

25

(.19)

32

(.24)

26

(.20)

집단 1 (n = 58) 집단 2 (n = 75)

t(사회정서발달

부진집단)

(사회정서발달

정상집단)

인지발달

언어이해 -.01(1.00) .00(1.01) -.06

지각추론 .04(1.06) -.03(0.96)  .39

작업기억 .02(1.03) -.02(0.98)  .24

처리속도 -.06(1.04) .04(0.97) -.56

언어발달
수용언어 .00(0.96) .00(1.04)  .01

표현언어 -.05(0.94) .04(1.05) -.52

사회

정서

발달

사회적

기술

협동성 -.41(1.01) .32(0.88) -4.48***

자기주장 -.23(1.10) .18(0.88) -2.41* 

자아통제 -.41(1.05) .32(0.84) -4.50***

문제

행동

불안우울 .69(1.12) -.53(0.39) 7.96***

위축우울 .66(1.14) -.51(0.43) 7.39***

신체증상 .52(1.33) -.40(0.21) 5.25***

규칙위반 .46(1.23) -.36(0.56) 4.69***

공격행동 .62(1.15) -.48(0.48) 6.86***

사회적미성숙 .63(1.10) -.49(0.55) 7.16***

사고문제 .58(1.27) -.45(0.27) 6.10***

주의집중문제 .63(1.07) -.49(0.59) 7.15***

기타문제 .60(1.15) -.46(0.51) 6.57***

*p < .05. ***p < .001.



였지만, 다시 4개에서 증가하는 패턴을 보였

다. 하지만 ALMR의 p-value값을 고려했을 때, 

잠재계층수가 4개인 경우보다는 3개인 경우가, 

3개인 경우보다 2개인 경우가 통계적으로 더 

적합한 모델로 나와 2개 집단 모형을 최종 모

형으로 결정하였다. 2개 집단의 분류빈도는 

각각 58명(43.6%), 75명(56.4%)이었다.

최종적으로 도출된 두 개의 잠재계층에서 

발달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집단별 

t-test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8과 같다. 

언어와 인지 영역에서는 집단 간 발달 특성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사회정서 발달에

서는 모든 하위영역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

다. 구체적으로, 두 번째 집단이 첫 번째 집단

에 비해 협동성(t = -4.48, p < .001), 자기주장

(t = -2.41, p < .05), 자아통제(t = -4.50, p < 

.001)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사회적 기술이 우

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문제행동 영역에서

는 불안우울(t = 7.96, p < .001), 위축우울(t = 

7.39, p < .001), 신체증상(t = 5.25, p < .001), 

사회적미성숙(t = 7.16, p < .001), 사고문제

(t = 6.10, p < .001), 주의집중문제 (t = 7.15, 

p < .001), 규칙위반(t = 4.69, p < .001), 공격

행동(t = 6.86, p < .001), 기타문제(t = 6.57, 

p < .001)의 모든 하위영역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문제행동을 덜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첫 번째 집단과 두 번째 집단은 언어와 

인지발달 수준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사회정서발달과 관련하여 첫 번째 집단의 사

회적 기술이 부족하고 더 많은 문제행동을 보

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

여 첫 번째 집단은 ‘사회정서발달 부진’, 두 

번째 집단은 ‘사회정서발달 정상’집단으로 명

명하였다. 집단별 아동 발달 특성을 그림으로 

표시하면 그림 1과 같다.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학령초기 아동의 

발달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을 검증

하기 위하여 ‘사회정서발달 부진’집단을 참조

집단으로 설정하여 이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Hosmer와 Lemeshow의 값

이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χ2 = 6.342, df = 8, 

sig. = .609) 모형의 적합성이 검증되었다. 모

형의 집단분류 정확성은 73.5%였다.

구체적으로 아동이 ‘사회정서발달 정상’ 집

단에 속할 수 있도록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

은 표 9에 제시한 바와 같다. 가정환경 요인

B(S.E) Wald Exp(B)

아동

개인

특성

성별(여아)(%) -.228(.60) .145 .796

학년(%) 3.263

  2학년  .729(.66) 1.209 2.073

  3학년  -.456(.67) .465 .634

가정환경

요인

다문화 가정(%)  .513(.63) .673 1.670

양부모와 동거여부(%)  .153(.63) .029 1.164

맞벌이 가정(%) -.780(.65) 1.430 .458

총 자녀수  .304(.35) .752 1.356

주양육자 학력(%) 3.018

  고졸 -1.179(.71) 2.732 .308

  초대졸 이상  -.577(.77) .556 .561

가구소득  -.067(.67) .010 .935

주양육자 우울  -.128(.06) 4.615* .880

주양육자 사회적 지지  1.029(.52) 3.930* 2.798

학교환경

요인

학교생활적응

  학습활동  .272(.61) .202 1.312

  학교규칙 -.315(.46) .470 .730

  교우관계 1.136(.53) 4.542* 3.114

  교사관계 -.568(.42) 1.878 .567

지역사회

환경요인

지역아동센터 이용만족도 -.459(.46) .983 .632

지역아동센터 이용시간 .090(.04) 5.212* 1.094

주. 사회정서발달 부진집단임
*p < .05.



에서는 주양육자의 우울(Wald = 4.615, p < 

.05)과 사회적지지(Wald = 3.930, p < .05)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고, 학

교환경 요인에서는 교우관계(Wald = 4.542, 

p < .05), 그리고 지역사회 환경요인에서는 지

역아동센터 이용시간(Wald = 5.212, p < .05)

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주양육자가 우울

할수록 아동이 사회정서발달 정상집단에 속할 

확률이 0.88배 감소하고, 주양육자가 주관적으

로 인식하는 사회적지지 수준이 높을수록 자

녀가 사회정서발달 정상집단에 속할 확률이 

2.798배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아동

의 교우관계가 좋을 때 사회정서 발달 정상집

단에 속할 3.114배 증가하며, 아동의 주당 지

역아동센터 이용시간이 길수록 사회정서 발달 

정상집단에 속할 확률이 1.094배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주양육자가 심리사회적으로 안정되었

을 때 자녀 역시 문제행동을 덜 보이고 사회

적 기술을 잘 형성할 수 있다는 기존 연구

(Conger et al., 1994; Kiernan & Mensah, 2009; 

Petterson & Albers, 2001; Waters & Sroufe, 1983)

와 일치하는 결과이며, 또래관계가 좋을수록 

사회정서발달이 긍정적이라는 결과(Criss et al., 

2002), 지역아동센터가 사회적 안전망이 된다

는 결과(최윤정 등, 2004; Lamb, 1998)와 일치

한다.

. 논의 및 결론

이 연구는 학령초기 아동의 방과 후 돌봄의 

대안으로 주목 받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주

목하여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학령초기 아

동의 인지, 언어, 사회정서 발달을 표준화된 

검사 도구를 활용하여 측정하고 발달 프로파

일에 따라 유형을 분석한 후에 가족, 학교 및 

지역사회를 포괄하는 환경요인의 영향력을 살

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지역아동센터

를 이용하는 학령초기 아동과 주양육자 133명

의 쌍을 대상으로 발달검사 및 설문조사를 실

시하고,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적용하여 지역

아동센터를 이용하는 학령초기 아동 집단에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발달 유형을 파악하

고, 이항로지스틱분석을 통해 발달 유형에 영

향을 미치는 환경요인을 통합적으로 분석하였

다.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학령초기 

아동의 발달수준은 개인차가 크다. 조사대상 

아동의 인지, 언어, 사회정서 발달 수준은 연

령규준 대비 정상발달 수준에 속하는 아동이 

많았지만, 발달에 어려움이 있는 아동의 비율 

역시 높게 나타나 개인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인지발달과 언어발달에

서는 약 60%이상의 아동이 ‘평균’ 이상, ‘정상

발달’ 이상의 점수를 받았지만 인지발달에서

는 약 17%의 아동이 ‘경계선’ 및 ‘매우 낮음’

에 속하였으며, 언어발달에서는 약 30%의 아

동이 ‘약간지체’ 및 ‘발달지체’에 속하였다. 사

회정서발달의 경우에도 사회적 기술은 보통이

상의 평균점수를 보였고, 문제행동에서도 정

상으로 분류된 아동의 비율이 높았지만 ‘준임

상’ 및 ‘임상’ 군에 속하는 아동의 비율이 하

위 척도별로 적게는 6%에서 높게는 15.1%로 

나타났다. 특히 문제행동의 경우 신체증상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규준집단에 비해 높은 



점수를 보여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학령초

기 아동들이 전반적으로 문제행동을 더 많이 

경험한 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아동센

터를 이용하는 학령초기 아동의 발달에 문제

가 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인지발달에

서 획득된 지식에 의존하지 않는 추론이나 이

해능력에서 조사대상 아동의 점수가 낮지 않

았음을 확인하였는데, 이는 발달잠재력이 있

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언어발달 

수준 역시 정상한 집단에 분류된 아동의 비율

도 높게 나타났으며 사회적 기술도 보통 이상

의 점수를 보였다. 조사대상 아동들이 초등학

교 저학년임을 감안하면 앞으로 이 아동들이 

발달잠재력을 발현시키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함의

를 이끌어 낼 수 있다.

둘째, 잠재프로파일분석 결과 지역아동센터

를 이용하는 학령초기 아동의 발달 유형을 두 

가지로 분류하였다. 최종적으로 도출된 두 유

형의 발달 차이는 인지영역과 언어영역에서는 

나타나지 않은 반면에 사회정서 발달에서는 

모든 하위영역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두 

집단 발달의 특성에 따라 사회적 기술이 부족

하고 더 많은 문제행동을 보이는 집단을 ‘사

회정서발달 부진’집단으로 명명하고, 상대적으

로 사회적 기술 점수가 높고 적은 문제행동을 

보이는 집단을 ‘사회정서발달 정상’집단으로 

명명하였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

는 학령초기 아동의 문제행동이 규준집단에 

비해 높은 수준임을 확인하였다. 즉, 전체 조

사대상 아동의 사회정서발달 결과가 긍정적이

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또 다시 사

회정서발달의 수준에 따라 집단이 구분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전체 조사대

상 아동의 점수가 문제행동의 하위 영역 중 

공격행동과 주의집중 문제에서 높게 나타났는

데, 이러한 문제행동은 학업성취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또래관계를 포함한 대인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Herman & Ostrander, 

2007)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이귀옥, 이미리, 2013). 또한 공격적인 행

동이나 주의가 산만함으로 인해 부모나 교사

로부터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고 또래로부터 

거부당하는 경험을 하게 되면 추가로 우울, 

불안, 스트레스와 같은 문제를 경험하게 된다

는 점에서 우려할 만하다(송연주, 이동훈, 

2013; Treuting & Hinshaw, 2001).

따라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학령초기 

아동이 발달잠재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적합

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편으

로는 아동들의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고 사회적 

유능성을 키울 수 있을만한 개입 방안을 마련

할 필요가 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를 대상

으로 한 선행연구(이보람 등, 2018)에서 지역

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상당수의 아동들이 사회 

정서적으로 위축되어 있고 놀이의 기회를 갖

지 못한다는 점에서 사회정서지원 프로그램이

나 놀이중심 프로그램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고 밝혔다. 지역아동센터에서 문화서비스, 정

서적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만,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양질의 서비스

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사회정서지원을 위한 상담기술이나 기

법과 관련된 종사자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



는 교육을 제공하거나 지역사회 내의 상담센

터 등과 연계하여 외부 인력을 활용할 수 있

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발달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

을 분석한 결과 주 양육자가 덜 우울하고 사

회적으로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고 인식할수

록, 아동이 학교에서 교우관계가 좋을수록, 주

당 지역아동센터 이용시간이 길수록 ‘사회정

서발달 정상’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아졌다. 이 

연구에서 다문화 가정여부, 양부모와의 동거

여부, 맞벌이 가정여부, 다자녀 가정 여부가 

발달 유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는데, 이

러한 가족이 특성은 다른 변인들을 통제하였

을 때 특별히 발달 유형 구분에 영향을 미치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선행연

구에서 저소득가정, 다문화 가정, 한부모 조

손 가정 등의 가족 유형이 아동발달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한 것(김광혁, 

최성만, 2013; 송다영 등, 2003; 이정이, 최명

선, 2007; 정익중 등, 2011; 조혜원, 2015; 황선

영, 2013; Odgers et al., 2012)과는 다른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물론 이 연구에서 아동의 발

달 특성에 따라 나눈 두 집단이 사회정서발달

에서만 두드러진 차이가 나타났기 때문에, 주

로 사회정서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영향요인으로 도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는 없다. 하지만 가족의 구조적인 특성이나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보다는 주 양육자의 

우울이나 사회적 지지와 같은 심리사회적 건

강, 또래관계,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이용과 관

련된 변수가 발달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난 이러한 결과는 아동을 둘러싼 환경

인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 보호요인이 많을수

록, 그리고 아동이 속한 환경에서 타인과 긍

정적인 관계를 잘 형성할수록 자신의 강점과 

회복탄력성을 발휘하면서 건강하게 발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Lerner & Benson, 2003; 

Masten, 2001).

특히 지역아동센터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수

록 긍정적인 사회정서발달 결과를 보인다는 

결과는 지역아동센터의 돌봄 경험이 아동의 

가정환경에 존재하는 위험요인의 부정적인 효

과를 완충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

행연구에서도 지역아동센터에서의 긍정적인 

경험은 아동의 학교적응을 돕고 문제행동 감

소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혀(김선미, 2006; 김

용희, 2009; 김현주, 2010; 이보람 등, 2018) 지

역아동센터가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보호요인

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물론 지역

아동센터에서 보내는 절대적인 시간이 길수록 

아동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하

기에는 무리가 있다. 하지만 지역아동센터에

서 보내는 시간이 길다는 의미는 돌봄 공백을 

경험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지역아동센터가 취약계층아동들이 발달 잠재

력을 발휘 할 수 있는 지역사회 내의 안정망

을 형성하고 돌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

시키는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

가할 수 있다.

이 연구를 통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학령초기 아동의 발달은 정상분포에 비해 부

진한 아동의 비율이 높고 발달의 개인차가 큰 

편인데, 인지 언어 발달 보다는 사회정서발

달에 차이가 컸으며 주양육자의 심리사회적 

특성, 교우관계, 센터이용시간이 아동의 사회

정서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학령초기 아동이 돌봄 공백을 

경험하지 않고, 발달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돌

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가정, 학교, 지

역사회 내에서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사

회정서발달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세

부 지원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

론을 도출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초등학생

의 82.3%가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으며, 주당 

6.7시간을 사교육으로 보내고 있다(교육부, 

2018). 방과후의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교

과 사교육에 참여하는 비율도 10.1%로 전년대

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교육부, 2018). 이

는 방과 후 돌봄 체계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

지 않은 현실에서 부모의 높은 교육열이 더해

져 아동들이 매우 이른 시기부터 사교육으로 

하루 일과를 보내며 놀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

다는 것을 의미한다. 취미, 교양, 재능개발을 

위한 예체능 사교육의 비율도 높아지고 있지

만(교육부, 2018), 놀이는 아동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때 그 효과가 발현될 수 있다. 지역아

동센터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이

보람 등, 2018)에서도 학령초기 아동들의 사회

정서지원을 위하여 놀이중심 프로그램을 제공

하거나 돌봄을 제공하는 실무자가 아동의 사

회정서발달과 문제행동문제를 잘 다룰 수 있

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나타났듯이 학령

초기 아동을 위한 돌봄은 사회정서발달과 심

리적 지원을 중점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연구에서 주 양육자의 우울이나 사

회적 지지에 대한 지각 정도가 아동의 사회정

서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는데, 이는 아동이 가정에서 주양육자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가 아동의 행동과 적응

방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

한다(Granic, Dishion, & Hollenstein, 2003). 따라

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는 아동을 건강

하고 안전하게 돌보는 것 이외에도 가정에서 

부모가 돌봄에 대한 부담감이나 스트레스 없

이 아동과 상호작용 할 수 있도록 지지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지역아동센터

는 아동의 물리적 심리사회적 요구를 충족시

켜 줄뿐만 아니라 가족의 건강성을 회복시키

고 지역사회에 아동과 가족을 연계시키는 기

능을 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8a; 이보람 등, 

2018). 물론 지역아동센터의 개선방향과 발전

과제 역시 남아있지만(이보람 등, 2018), 현재 

지역아동센터를 통해 제공되고 있는 돌봄 서

비스가 온종일 돌봄 체계의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학령초기 아동의 방과 후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은 현실에서, 지역사회 

내 대표적인 돌봄 기관인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발달실태와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환

경요인을 검증함으로써 돌봄 정책의 세부 내

용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

다. 아동이 발달 잠재력을 발휘하며 건강하게 

발달할 수 있는 돌봄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

는 아동의 사회정서발달을 중점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아동을 둘러싼 다양한 환

경체계의 협업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의 

특성상 취약계층의 아동이 많이 포함되어 있

어 학령초기 아동에 대한 논의로 일반화하기

에는 제한점이 있다. 또한 G.Power값을 고려하

여 표본크기를 정하였으나 133명을 대상으로 

한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더욱 



많은 아동을 대상으로 발달 검사를 실시하고 

잠재프로파일분석을 적용한다면 3개 이상의 

다양한 발달프로파일을 관찰할 수도 있을 것

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발달환경 특성

을 가진 아동들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가족, 학교, 지역사회 내에서 

돌봄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세부 정책제

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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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ims of this study were (1)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and profiles of the cognitive, language and 

socio-emotional development of children using community child center, (2) to identify the influence of 

environmental factors. For theses purposes, developmental tests and questionnaires were conducted on 113 pairs 

of children and caregivers. To solve the research questions, latent profile analysis was used for identifying 

distinct group and binomial logistic analysis was employed for finding the environmental predictors influencing 

developmental profile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degree of child’s development showed a large individual 

difference and subgroups were classified into two groups, ‘underachievement of socio-emotional development’ 

and ‘normal achievement of socio-emotional development’. The difference between two groups was found to 

be only in a socio-emotional development. Finally, the results showed that as the depression level of the 

caregiver was lower, the followign effects were found: higher perceived social support, the children's greater 

ability to develop school friendship longer partronage of the other, and higher probability of belonging to the 

‘normal achievement of socio-emotional development’ group. Based on these results, it is important to focus 

on socio-emotional development and the ecological environment-including family, school, and community-to go 

beyond addressing the absence of care and also strengthen children’ developmental potential.

Keywords: Korean Child Community Center, early school-aged children, developmental profiles, developmental environment, 

latent profile analysis


